
“서로 다른 생각 가진 학생들, 마주 앉았더니 의외로 통했다”
GIST, ‘1:1 심층 대화’로 

민주적 토론문화 실험하다
- 지스트신문· GIST 인문사회과학부· 빠띠 ‘2025 GIST 과학인의 대화’ 공동 개최, 재학생 

30명 참여해 성향이 가장 다른 학생들 1:1 매칭 대화… 학생 주도 대화 실험으로 새로운 

토론 문화 모색

- AI 책임성·기후위기·불평등 등 9개 사회적 논제에 대한 심층 논의, 찬반이 팽팽한 사전 

투표 결과 속에서 서로의 맥락과 배경 듣는 경험 강조… “새로운 공론장 모델 제시”

▲ ‘2025 GIST 과학인의 대화’ 참가자들이 행사 종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11월 14일(금) 대학 A동에서 재학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1:1로 대화를 나누는 ‘민주적 토론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

혔다.

GIST 학생 언론사 지스트신문은 GIST 인문사회과학부,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와 함

께 ‘2025 GIST 과학인의 대화’를 개최해 9개의 사회적 논제를 주제로 한 심층 대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재학생 30명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혐오와 조롱이 쉽게 확산되는 시대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토론 문화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빠띠가 개발한 ‘은하투표’와 ‘별별대화’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과 성향이 

다른 상대와 연결되어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갔다. ‘별별대화’는 사전 투표를 기

반으로 의견이 가장 다른 두 사람을 1:1로 매칭해 대화를 진행하는 모바일 앱이다.



빠띠는 2023년부터 한겨레신문·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협력해 ‘한국의 대화(Korea 

Talks)’를 운영하며 서로 다른 시민이 만나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사회적 

대화 실험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GIST 프로그램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GIST 학생언론이 과학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대화를 직접 기획·진행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문사회과학부 김건우 학부장은 “오늘은 학생들을 위한 자리”라며 참여 학생들을 

격려했고, 빠띠 김연수 이사는 “누군가 이겨야 하는 토론이 아니라 서로의 배경과 

맥락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GIST 인문사회과학부 김건우 학부장(왼쪽)과 빠띠 김연수 이사(오른쪽)가 행사 취지를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대화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과학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과학기술인

과 시민 간의 대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참가 학생들은 ▴AI 시대의 책임성 ▴과학기술과 불평등 ▴기후위기 대응 ▴과학자

의 사회적 역할 등 네 개 섹션에서 9개 질문에 대해 사전 투표를 진행했다. “AI를 

활용해 작성한 실험보고서는 내가 쓴 보고서인가?”, “과학기술은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가?” 등 현실적이고 논쟁적인 질문이 제시됐다.

사전 투표 결과, 9개 중 8개 질문에서 찬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GIST 학생들 

사이에서도 사회 현안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전체 투표 결과와 

소감은 추후 빠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 차이가 가장 큰 학생들이 1:1로 

매칭되어 대화를 나누었으며,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서로의 배경과 생각을 공유하

며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일부 학생들은 “대화 시간이 짧아 아쉬웠다”며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 참가 학생들이 사전 투표 결과를 기반으로 1:1로 매칭되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대화를 하고 있다.

대화 이후 진행된 소감 공유 자리에서 많은 학생들은 “의견이 달라도 서로의 생각

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 “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의 폭이 넓

어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 대화 이후 참가 학생들이 느낀 점과 생각을 발표하며 소감을 나누고 있다.

참가자 조시현 학생(화학과 4학년)은 “온라인 콘텐츠를 개인 취향에 맞춰 보여주는 

알고리즘 때문에 사회가 점점 파편화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다”며, “이번 활동이 사회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운영을 맡은 지스트신문 전 부편집장 배연우 학생(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3학

년)은 “처음 준비하는 행사라 우려도 많았지만, 참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공론장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GIST 인문사회과학부 하대청 교수는 “사회적으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

지는 가운데, 이번 ‘2025 GIST 과학인의 대화’는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서로의 차이

를 마주하고 성찰하는 새로운 공론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

가했다.

아울러 “지스트의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때로는 시민으로서 공론장에 참여하고 때로

는 빠띠의 은하투표와 같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면서, 자신

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